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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론]

밀은 국내 제2의 주곡작물로써 국내 환경 및 용도별 맞춤 품종 육성을 목표로 다양한 국산밀 품종 개발을 하고 있다. 최근 소비

자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으며, 아울러 기후변화에 따른 다양한 내재해성 밀 품종이 요구되어 짐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

는 신육종기술이 각광받고 있다. 이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고자 국내밀 품종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반 정밀육종에 필수적 단계

인 유전자편집 기술을 구축하기 위하여 대표 국내 밀 품종 조직배양 효율을 분석하였다. 조직배양 효율, 즉 재분화율은 밀 형질

전환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. 가장 효율이 좋은 밀 조직배양의 재료로는 다른 단자엽 작물과 마찬가지로 미성숙배가 가

장 좋다. 하지만 안정적 미성숙배 생산은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이 작용하는 포장에서는 불가하다. 본 연구에서는 비가림 비닐

하우스에서 국내 주요 밀 품종을 대상으로 봄 파종 시기를 달리했을 때 개화되는 시기별 미숙배를 채취하여 재분화율 및 

plantlet 발생율을 분석하였다.

[재료 및 방법]

국내 대표 밀 품종을 파종 시기를 달리하여 미숙배 채취 시기별 조직배양 효율을 분석하였다. 4종의 밀 품종 (금강-국내 대표 

밀 품종, 백강-국내 대표 빵용 보급종, 조품-가장 생육이 빠른 국내 품종, 아리흑-국내 대표 기능성 강화 유색밀 품종)을 기내에

서 발아시킨 후 냉장실에서 춘화처리한 후 비가림 비닐하우스에서 2월에서 3월까지 2개월간 포트에 파종하여 개화시기를 달

리하였다. 미숙배 채취는 각 식물체의 이삭별 개화 후 2주에 채취하여 조직배양에 이용하였으며, 캘러스 형성율과 재분화율을 

조사하였다.

[결과 및 고찰]

주요 밀 품종을 대상으로 봄 파종 시기를 달리했을 때 개화되는 시기별 미숙배를 채취하여 재분화율 및 plantlet 발생율을 분석

한 결과 2020년 2월에 전기간에 파종한 아리흑 품종의 미숙배를 활용한 재분화율 및 plantlet 발생율이 높았으며, 형질전환 효

율이 우수한 Bobwhite 품종과 유사한 조직배양 효율을 확인하였다. 백강밀의 경우 3월 초에서 중순까지 파종한 경우에만 높

은 조직배양 효율을 나타냈다. 금강은 2월 중하순에 파종하여 얻은 미성숙배에서만 어느정도 조직배양 효율을 보였으며, 조품

은 실험에 이용한 전 기간(2월 및 3월 파종)에 걸쳐 낮은 조직배양 효율을 보였다. 본 연구결과가 국산밀 품종의 형질전환 효율

을 높이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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